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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uration of 
media use, behavior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while accounting for gender differences.     
Methods: The study used 4th-wave panel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and 2,119 first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were analyz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uration of media use had a 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Secondly, the duration of media use had an in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throug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ccording to multigroup analysis,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variables.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s for media usage education to improv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different intervention strategies for internalizing/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re needed depending on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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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1,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2

서론

학교에서 아동은 학업 성취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사

회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 규칙을 학

습해 나간다(Yoo, Lee, & Suh, 2004).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

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은 가정보다 

학교가 생활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시기이자 

학교 적응 문제가 본격화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Jungmin Lee, 

Kang, Lee, & Yi, 2015). 이 시기의 학교생활적응은 이후 청소년

기와 성인기의 적응력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가 되며, 무단결

석, 학업 부진등과 같은 학교생활 부적응은 비행행동을 야기하

기도 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Kupersmidt & Coie, 1990).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생태학

적 관점(Bronfenbrenner, 1979)에 근거하여, 아동이 많은 시간

을 함께 보내는 부모(Jungmin Lee et al., 2015; Kurdek, Fine, & 

Sinclair, 1995; Simons-Morton & Crump, 2003)와 또래(Birch & 

Ladd, 1997; Buhs & Ladd, 2001)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러

나 오늘날 아동에게 있어 새로운 환경 요인으로 등장한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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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부모나 또래만큼 강력한 환경 요인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Jordan, 2004). 오늘날 아동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미디어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며,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미

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주체가 된다. 이에, 최근의 학교생

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미디어 환경에 주목하여 아동의 미디

어 이용 변수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미디어 이용은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TV 시청이나 비디오 게임과 같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은 학교에서의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harif, Wills, & Sargent, 2010). 또한 휴대전화

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거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

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Y.-J. Hong, 

Yi, Lee, & Cho, 2015). 즉, 의존적이고 중독적인 미디어 사용

이 학습 행동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이 자신의 학습과정을 적

극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는 학교생활적응의 학습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학습능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또래 및 교사와의 사회적 관

계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Y. J. Jang과 Kim 

(2009)은 컴퓨터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친구 및 교사애착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컴퓨터를 커뮤니티나 게시판 활동 

등 불특정한 대상과의 관계 추구형 활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애착이 감소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들과

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되는 경우 

교우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Sung, 2013), 지나친 의존

은 심리적 불안감을 높여 교우관계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

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게 될 수 있다(Koo, 2012).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이용과 학교생활

적응에 부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미디어 이용이 학

교생활적응에 어떠한 경로를 거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파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이용과 학

교적응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거나(K. Y. Jeong, 2006), 미디

어 이용 수준이 높은 경우라도 교사관계, 교우관계, 규칙 준수 

등 학교생활적응에 별다른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

과(Byun & Kim, 2007)가 보고되기도 하여 아동의 미디어 이용

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있음이 확인되

었다. 이에, 미디어 이용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두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두 변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제 3의 변인을 함께 고

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이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

쳐 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고 

이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으로 아

동의 문제행동이 논의되어 왔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우울, 위

축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공격성, 주의집중과 같은 외

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된다(Achenbach & Edelbrock, 1978).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

두 아동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학교생

활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하였다(E. S. Choi & Bang, 2010; 

J. Kim & Song, 2014; Park, 2014; Woo & Nho, 2014). 대표적

인 내재화 문제행동인 우울은 반응을 주도하려는 동기를 약

화시킨다는 점에서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불린다(Peterson & 

Seligman, 1983). 따라서 우울 정도가 높은 아동은 새로운 지식

을 습득하려는 의욕이 낮아 학업을 수행하기 힘들고(Fergusson 

& Woodward, 2002; Harrington, Fudge, Rutter, Pickles, & Hill, 

1990),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부정적 기대를 바탕으

로 관계 맺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Mesman & Koot, 2000). 이로 

인해 우울감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 학교에서의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Woo & Nho, 2014). 또 다른 내재화 문제행동 유형인 위

축 역시 우울과 유사하게 학교생활의 전반적 측면에 소극적으

로 반응하게 한다. 위축 수준이 높은 아동은 학교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반응하여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Park, 2014). 자신

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공격적이거나 과잉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외현화 문제행동 또한 아동의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한

다.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정서적으로 주의가 산만

하여 학습활동에 집중할 수 없어 학업성취가 낮은 경향을 보인

다(Woo & Nho, 2014). 또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며, 또래를 괴롭히는 등의 강압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보

여 또래 및 교사와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Coie & Dodge, 1998; Gentile, Lynch, Linder, & Walsh, 2004). 이

처럼 외현화 문제행동은 낮은 학업성취와 불안정한 대인관계

를 야기하여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내재화 문제행

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미디어 이용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우선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아

동이 인터넷 게임을 중독적으로 이용할수록 우울 및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Jungeun Lee & Bae, 2015), 

아동 및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및 

신체화 증상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193   From Children’s Duration of Media Use to School Adjustment

타났다(Baek, Shin, & Shin, 2014; S. H. Jang & Park, 2009). 또

한 아동의 TV 시청과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성별, 인종, 부모

의 교육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해당 시기의 우울 수준

을 통제한 후에도 1년 뒤 아동의 우울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

였다(Bickham, Hswen, & Rich, 2015). 미디어 이용은 공격성과 

주의집중력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다. 미디어의 다양하고 빠른 자극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전

달되면 아동의 뇌는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

하도록 변화되며(Berman, Jonides, & Kaplan, 2008), 매사에 잘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을 유발하며 주의집

중력이 감소된다(Nikkelen, Valkenburg, Huizinga, & Bushman, 

2014). 그뿐만 아니라 아동의 과도한 미디어 이용은 언어 발달

을 지연시키고(Zimmerman & Christakis, 2007) 자기 조절 능

력 발달을 저해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Nikkelen et al., 2014). TV의 내용이 공격적일수록, 비디오 게

임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또는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 정도가 더 높아졌으며(Coyne, 2016; Gentile 

et al., 2004), 하루 평균 TV/비디오 게임 이용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초등학생들은 13개월 이후 주의집중 문제를 겪을 가

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된 연구결과(Swing, Gentile, Anderson, 

& Walsh, 2010)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한다. 이러한 선

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의 미디어 이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각각의 

특징적인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의미하지만, 학령기의 두 문제

행동의 영역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공동 발달하는 관계에 있다(Keiley, Bates, Dodge, & 

Pettit, 2000; Lilienfeld, 2003; Yeom & Cho, 2016). 이러한 문제

행동의 공동발달 측면을 주목해 보았을 때, 내재화 문제행동

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미디어 이용과 아동의 문

제행동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

들은 내재화 또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개별적인 매개효과를 살

펴본데 그쳤다. K.-M. Kang, Jang과 Kim (2014)은 청소년의 휴

대전화 의존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도 각 행동문제에 대해 

별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두 문제행동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그동안 분리해서 살펴보았던 미디어 이용시간, 학교생활적

응,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함으로

써, 미디어 이용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문제행동의 영

향을 유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성

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J.-H. Kang & Koo, 2010)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TV 시청 및 게임 이용시간이 높았던 반면, 국외 아동 및 청소

년의 하루 평균 TV 시청, 컴퓨터 이용, 게임 이용 시간은 여학

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ideout, 2011; 

Rideout, Foehr, & Roberts, 2010). 이처럼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의 성차에 대한 부분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성차가 존재함

을 보고하였다. 남학생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높게 보이는 반면,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은 여

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Crijnen, Achenbach, & Verhulst, 

1997; Leadbeater, Kuperminc, Blatt, & Hertzog, 1999). Crijnen 

등(1997)은 12개 문화권의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행동 유형에

서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모든 문화권에서 일관되게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

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해보았을 

때, 미디어 이용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있어 아동의 문

제행동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 예

측해볼 수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문

제행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결과를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향의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

다. 이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 이용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비롯하여, 내재화 문제행동

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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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3)에서 실시한 한

국 아동·청소년 패널(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

년 패널의 4차년도 데이터인 초등학교 4학년 시기 2,342명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종 2,119명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주요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이 1,093명(51.6%), 여학생은 

1,026명(48.4%)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

면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 37.7%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 35.3%

로 뒤를 이었다. 전문대졸 18.6%, 대학원졸 7.2%, 중졸이하 

1.3%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 43.9%로 가장 많았

고, 대졸이 28.3%로 뒤를 이었다. 전문대졸 23.3%, 대학원졸 

3.3%, 중졸이하 1.1%로 나타났다. 연간 가구 소득은 2,000만

원 미만 4.5%,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28.9%, 4,000만

원 이상 6,000만원 미만 36.4%, 6,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

만 15.2%,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3%, 1억원 이상 6.8%

에 해당하였다. 

연구도구

미디어 이용시간

미디어 이용시간은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자료의 TV/비디

오 시청시간과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을 합산하여 사용하였

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는 TV/비디오 시청시간과 컴

퓨터/게임기 오락시간을 등교일과 비등교일로 구분하여 측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Bickham et al., 2015; 

Conners-Burrow, McKelvey, & Fussell, 2011; Koo & Kim, 2015)

에서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을 측정했던 방법에 근거하

여, 등교일 미디어 이용시간의 다섯 배와 비등교일 미디어 이

용시간의 두 배를 합하여 일주일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계산한 

후, 이를 다시 하루 단위로 환산하여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

간을 계산하였다.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Min (1991)이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

활적응 척도(H. S. Jeong, 2009)를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연구원이 재구성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

널 자료에서는 원 척도의 하위영역 중 학교행사 영역 5문항을 

제외하고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하위영

역으로 포함하였다. 각 하위영역별로 5문항씩 구성되어 총 20

문항으로 측정되며, 모든 문항에 대한 반응은 4점 리커트 척

도(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재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학교생활적응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5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으

며, 하위영역(학습활동 .722, 학교규칙 .812, 교우관계 .660, 교

사관계 .860)의 신뢰도 계수 역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내재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은 우울,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세 하위영역

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G. I. Kim, 

Kim, & Won,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연구진이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한 척도 10문항

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아동의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재코딩하였다. 

사회적 위축은 S.-H. Kim과 Kim (1998)이 개발한 척도를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중복문항을 제외한 후 수정 보완

한 5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
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재코딩하였다. 

신체증상은 Cho와 Lim (2003)이 개발한 척도를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수정 보완한 8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

다. 4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신체증상 문제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재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

체 내재화 문제행동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5

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으며, 하위영역(우울 .892, 사회적위

축 .860, 신체화증상 .840)의 신뢰도 계수 역시 만족스러운 수

준이었다.  

외현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은 공격성과 주의집중문제 두 하위영역으로 

측정하였다. 공격성과 주의집중은 Cho와 Lim (2003)이 개발



한 척도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재구성한 척도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공격성은 6문항, 주의집중은 7문항으

로 구성되어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

과 주의집중 문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재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외현화 문제행동 문항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878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으며, 하위영

역(주의집중 .805, 공격성 .813)의 신뢰도 계수 역시 만족스러

운 수준이었다.  

자료분석

자료는 IBM 23.0 (IBM Co., Armonk, NY)과 AMOS 20.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변인의 분포를 살펴보

기 위해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검정을 실

시하고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간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구조방정

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하여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잠재변인이 적합한 측정

변인들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구조 모형을 검증하여 연

구 변인 간 경로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 모형의 경로에서 남

녀 아동 간의 유의한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평가를 위한 적합도 지수로는 χ2값

과 함께 절대적합지수인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상대적합지수인 CFI (Comparative Fit Index) 

및 TLI (Tucker-Lewis Index)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독립표본 t -검
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일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 내재화 문제행동의 신체화 증상, 외

현화 문제행동의 공격성과 주의집중, 학교생활적응의 학업성

취, 규칙준수, 교사관계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

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 절대 값이 2 미만, 첨도의 

절대 값이 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자료가 정상분

포의 조건을 충족시킴을 확인하였다(S. Hong, Malik, & Lee, 

2003).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

동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Boys
M (SD)

Girls
M (SD) t Skewness Kurtosis

Duration of media use 2.58 (1.31) 2.24 (1.30)   5.94*** 1.35 3.96
Internalizing problems

Depression 1.48 (0.50) 1.46 (0.51) 1.20 1.25 1.56
Social withdrawal 1.91 (0.70) 1.95 (0.74) -1.47 .50 -.37
Body symptoms 1.68 (0.57) 1.63 (0.55) 2.08* .83 .35

Externalizing problems
Aggression 1.72 (0.54) 1.62 (0.54)   4.11*** .65 -.04
Attention 1.96 (0.58) 1.77 (0.53)   8.17*** .41 -.14

School adjustment
Learning activities 2.97 (0.46) 3.02 (0.36)  -2.96** -.25 .64
Social regulations 3.22 (0.55) 3.36 (0.48) -6.40*** -.43 .07
Peer relationships 2.93 (0.47) 2.95 (0.40) -.93 -.22 .71
Teacher relationships 3.17 (0.66) 3.36 (0.58) -6.79*** -.76 .4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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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결과, 측정 변수들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미디어 이용시간은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우울, 

사회적 위축, 신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공격

성, 주의집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학교생

활적응의 하위영역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

계와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이 

TV, 컴퓨터 등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우울, 

사회적 위축, 신체화 증상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과 공

격성과 주의집중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수준이 낮았다. 또한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우울, 사회적 위축, 신체화는 

각각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공격성, 주의집중과는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학습활

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와는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공격성과 주의

집중은 각각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 324,834(df = 

23, p < .001), CFI = .962, TLI = .926, RMSEA = .075로 나타났

다. CFI와 TLI 값은 .90이상이면 적합 하다고 할 수 있으며(S. 

Hong, 2000), RMSEA는 .05 이하일 경우 적합하고 .08 이하일 

때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는(Browne & Cudeck, 1993)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

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간의 표

준화된 회귀계수 값들은 .651∼.864로, C.R. (Critical Ration)값 

또한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각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이 측

정모형을 사용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

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χ2 = 413.952(df = 30, p < .001), CFI = 

.953, TLI = .913. RMSEA = .074로 모형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수준을 보여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

제행동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

다(Table 3, Figure 1). 미디어 이용시간은 내재화 문제행동(β = 

.170, p < .001)과 외현화 문제행동(β = .237, p < .001)에 유의미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화 문제행동

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각각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부적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08, p < .05; β = -.452, p < 

.001). 또한 미디어 이용시간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부

Table 2 
Correlations of Analyz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

2  .14*** —

3  .12***  .57*** —

4  .13***  .66***  .46*** —

5  .18***  .58***  .40***  .61*** —

6  .22***  .47***  .39***  .49***  .68*** —

7 -.16*** -.29*** -.26*** -.28*** -.25*** -.34*** —

8 -.18*** -.32*** -.26*** -.29*** -.41*** -.49*** .58*** —

9 -.14*** -.28*** -.23*** -.19*** -.23*** -.26*** .50*** .45*** —

10 -.14*** -.30*** -.26*** -.26*** -.31*** -.35*** .50*** .51*** .49***
Note. 1 = duration of media use; 2 = depression; 3 = social withdrawal; 4 = body symptoms; 5 = aggression; 6 = attention; 7 = learning 
activities; 8 = social regulations; 9 = peer relationships; 10 = teacher relationship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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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93, p < .001). 즉, 미

디어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정도가 높아

질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통제하였을 때에

도 미디어 이용시간이 많아질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유의

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검증

미디어 이용시간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

동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성차가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누적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우

선, 두 집단 간 계수에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형

(모형 A)과 두 집단의 측정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

정제약모형(모형 B),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측정계수와 구조

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구조제약모형(모형 C)이 포

함 된다. 각 모형을 이전 모형과 비교하여 측정계수 및 구조계

수가 성별에 따라 동일한지 살펴보았다. 먼저, 비제약모형(모

형 A)과 측정제약모형(모형 B)을 비교한 결과, 두 모형간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 = 15.568[∆df = 6, p < .05]). 

즉,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요인부하량은 남학생과 여

학생 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

Table 3
Path Estimates of the Variables

Path B SE β C.R.
Duration of use of media → School adjustment -.022 .005 -.093  -4.168***
Duration of use of media → Internalizing problems  .055 .008  .170    7.128***
Duration of use of media → Externalizing problems  .084 .008  .237    9.962***
Internalizing problems → School adjustment -.078 .036 -.108 -2.177* 
Externalizing problems → School adjustment -.299 .035 -.452  -8.604***

*p < .05. ***p < .001. 

Figure 1. The relations among children’s duration of media use,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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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각의 경로모형을 분석하였다. 

남학생의 연구 모형 분석     남학생을 대상으로 구조모형을 분

석하여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 = 249.584(df = 30, p < .001), 

CFI = .948, TLI = .905. RMSEA = .079로 모형의 적합도 수준

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로계수 결과는 Figure 

2와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디어 이용시간은 

학교생활적응과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남학

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미디어 이용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지나, 이렇게 높아진 내재화 문제

행동이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을 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학생의 연구 모형 분석     여학생을 대상으로 구조모형을 분

석하여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 = 182.997(df = 30, p < .001), 

CFI = .960, TLI = .926. RMSEA = .07으로 모형의 적합도 수준

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로계수 결과는 Figure 

3와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디어 이용시간은 

학교생활적응과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Table 4
Multigroup Analysis for Gender Differences

Model χ2 df CFI TLI RMSEA
A 432.579 60 .954 .915 .054
B 448.147 66 .952 .921 .052
C 450.637 71 .953 .927 .050

A:B χ2difference test
B:C χ2difference test

χB2 - χA2 = 15.568
χC2 - χB2 =   2.49 

dfB – dfA = 6
dfC – dfB = 5

p < .05
ns

Figure 2. The relations among children’s duration of media use,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for boys.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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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미디어 이용시간이 길수록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지게 되며,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

활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중독이나 의

존과 같은 병리적인 개념이 아닌 객관적인 이용시간의 영향력

에 주목하였으며, 미디어 이용시간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에서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간접적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가는 오늘

날 학령기 아동이 학교에 보다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학업성취에 불만족하거나 학

교 규칙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교우 및 교사와의 원

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디어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낮은 학업성취나 부정적인 학업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J.-O. Choi, 2016; Y.-J. Hong et al., 2015; Johnson, 

Cohen, Kasen, & Brook, 2007; Sharif et al., 2010)와 일관된 결과

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 이용 정도가 높은 학생들은 또래

관계에 대한 사회효능감이 낮아지고,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H. Kang & Koo, 2010; 

Y. J. Jang & Kim, 2009)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학령기 아동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미디

어 이용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교육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 제기된다.

둘째, 미디어 이용시간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

행동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길수록 공격성과 주

의집중 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남과 동시

에 우울 및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도 높게 나타

나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디어 

이용시간이 내재화 문제행동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미디어 이용과 우울(Bickham 

Figure 3. The relations among children’s duration of media use,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for girls.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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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5; H. Kim, Bae, & Hyun, 2007; Jungeun Lee & Bae, 

2015), 사회적 위축(Baek et al., 2014), 신체화 증상(S. H. Jang & 

Park, 2009; You, 2014)간의 관계를 밝힌 기존의 선행연구와 내

재화 문제행동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K.-M. Kang et al., 2014; J. Kim & Song, 2014)와 맥락

을 같이 한다. 또한 미디어 이용시간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통

해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미

디어 이용시간이 높아질수록 공격성(Gentile et al., 2004; Jung, 

Park, & Lim, 2014) 및 주의집중문제(Landhuis, Poulton, Welch, 

& Hancox, 2007; Swing et al., 2010)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외현화 문제행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K.-M. Kang et al., 2014; Woo & Nho, 2014)

와 일치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의존도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공격성이 부분매개 함을 밝힌 K.-M. Kang 등

(201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하여, 휴대전화에 과도하게 의

존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하는 절대적 시간 역시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켜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가 중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나타

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촉진하기 위

한 직접적인 전략으로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적절한 수준

으로 제한해야 함과 동시에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발현될 수 

있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미디어 이용시간과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미디어 이용시

간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간접 경로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미디어 이용시간이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을 통한 간접경로만이 

유의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을 통한 간접경로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의 양상을 보다 면밀히 파악

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형 경로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미디어 이

용시간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더 높고, 외현화 문제행동의 영

향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학교

생활적응은 미디어 이용시간과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

제행동의 유기적 관계의 영향을 받는 반면, 남학생은 미디어 

이용시간과 외현화 문제행동,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의 영향

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

과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전략으로 연결 지

어 생각해보면, 미디어 이용시간의 감소를 위해 인지 및 행동

적 개입접근과 함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

소시킬 수 있는 심리 내적 중재의 병행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미디

어 이용시간 감소를 위한 접근은 동일하게 유효하겠으나, 내

재화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학교생활적응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오히려 남학생의 학교

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

는 다양한 심리적 접근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 방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미디어 이용시간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내재화 문제행동보다 외현화 문

제행동에서 더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

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미디어 이용의 영향력 측

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남녀 모두에게서 내재화 문제행동보다 외현화 문제

행동을 더 크게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공동발달을 설

명하는 이론적 모델 중 하나인 공통위험요인모델(common 

vulnerability model)에 의하면, 두 문제행동에 동일한 원인적 

요인이 존재하며 이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두 문제행동이 함

께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과 같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S. Kim & Chun, 2015; Lansford et al., 

2007)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모두 예측하는 요인으

로 밝혀졌다. 그러나 Wolff와 Ollendick (2006)은 어떤 위험요

인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공통 위험요인이 

되어 두 문제행동 발달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떤 위

험 요인은 내재화 또는 외현화 중 한 영역의 문제행동에 한정

된 위험 요인일 수 있음을 주장하며, 공통위험요인 모델을 일

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주

목하여 보았을 때, 미디어 이용시간은 두 문제행동의 공통 위

험 요인이긴 하나 내재화 문제행동보다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높게 예측하는 요인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로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단계에서의 성차를 고려하

여 해석해볼 수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

본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12세 이후 청소년기가 되며 여학

생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중기 청소년

기가 되며 남학생과의 내재화 문제행동 격차가 급격히 벌어짐

을 보고한다(Angold & Rutter, 1992; Seo, 2008; Shin, Ch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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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2). 국내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의 변화양상

을 파악한 Seo (2008)는 내재화 문제행동은 초등학교 4학년에

서 5학년까지는 거의 변화 없다가 6학년 이후에 증가하는 패

턴을 보여주었으며 남학생은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가 완만한 

반면 여학생은 급격하게 증가함을 밝혔다. 따라서 초등학교 4

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에게서 미디어 이용시간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

났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더 취약해지는 여학생의 경우 미디어 이용시간이 내재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시간과 내재화·외

현화 문제행동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

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에서 데이터가 구

축되어 있지 않아 TV/비디오, 컴퓨터, 게임시간을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시간을 분석하였기에 요즘 초등학생들의 일상생

활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휴대전화나 스마트

기기의 이용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

서는 휴대전화 및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이용에 있어 내용적인 측면이나 활용 유형 등을 함께 

살펴본다면 미디어 이용이 정서행동문제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미디어 이용시간, 내재

화·외현화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만을 살펴봄으로써 

가정환경 요인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 자녀의 미디어 이용

에 대한 부모 양육 행동과 같은 가정환경에서의 요인 또한 밀

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양육자에

게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

년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학교

생활적응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증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부적

응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개입에 있어 적절한 미디어 이용과 아

동의 정서행동문제를 함께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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